
Korean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4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을 입은 뉴요커들을 위한 음용수 기증을 
허용하기 위해 규제를 유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기증된 신선한 음용수 수 천 케이스를 허리케인 
Sandy의 타격이 큰 지역 주민들에게 배급할 수 있도록 주 규제를 수정하여 임시 
면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물 기증품을 배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는 제조업체의 병에든 물 
제품 및 벌크 물 제품에 대한 보건부 규제를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주 환경보존부(DEC)는 제조업체가 기증한 물에 대한 용기 보증금 
요건의 개별 면제를 발표하였으며 다른 요건의 면제도 고려할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뉴요커들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이 가능한 한 속히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회사들이 물병을 타격이 큰 커뮤니티에 
배급하도록 돕기 위해 오늘 주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당하고 실제적이면서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본인은 회사들이 이 비상 시기에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heuser-Busch사는 수 천 케이스의 휴대용 캔 음용수를 포장하여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심한 물 부족에 직면한 커뮤니티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에 
유통되는 음용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는 그러한 제품을 배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 없었습니다. 검토 후에 보건부의 물 안전 전문가는 그 물이 인간 
소비에 적합하다고 만족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오늘 행정 명령은 Anheuser-Busch의 물이 재난 구제 노력을 위해 기증될 
수 있도록 보건부 규제를 유예하고 수정합니다. 또한 행정 명령은 제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부 커미셔너가 그의 재량으로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추가 기증을 
허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Anheuser-Busch 이외에 Walmart도 뉴욕시의 허리케인 영향 지역에 물병을 기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 기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DEC는 물병 법안으로 흔히 알려진 주 반환 
가능 용기 법의 특정 조항을 비상 구제 노력에 기증되는 음용수에 대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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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물병 법안은 뉴욕주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모든 음료 용기가 등록된 보증금 전수자가 징수하는 보증금을 가져야 하며 
모든 용기가 뉴욕주 환불 가액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는 Anheuser-Busch와 Walmart가 이 기간에 기증하는 음용수에 대해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DEC는 구제 노력에 물을 기증하기 희망하는 다른 
회사들의 면제 요청도 고려할 것입니다.  
 
교환센터, 소비자 및 소매업자들은 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교환을 위해 
반환해서는 안 되는 물병 및 캔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정규 플라스틱 및 금속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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